
                

원안위, 2021년 국가방사능방재 연합훈련 실시

- 한울 원전에서 중대사고 발생을 가정한 원전 사고대응 종합훈련 시행 - 

□ 원자력안전위원회(위원장 엄재식, 이하 원안위)는 10월 27일(수) 경북 

울진군 소재 한울원전 1호기의 방사능누출사고를 가정하여 중앙부처·

지자체·사업자·전문기관·지역유관기관* 등이 참여하는 ‘2021년 한울 

방사능방재 연합훈련(이하 연합훈련)’을 실시하였다.

* (중앙부처) 원안위, 행안부 등 18개 기관, (지자체) 경북도(광역), 경북 울진군,

경북 봉화군, 강원 삼척시(기초), (사업자) 한국수력원자력(주), (전문기관)

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, 한국원자력의학원, (유관기관) 지역 군·경·해경·소방 등

ㅇ 이번 연합훈련은 한울원전 인근 해역에서 두 차례의 지진(규모 

6.2, 9.0)이 발생하고 강력한 지진해일이 한울원전에 내습하여 중대 

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였으며,

- 중앙·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,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발족·운영,

사업자와 전문기관의 현장훈련, 지자체 도상훈련* 등을 통해 방사능

방재 통합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.

* (도상훈련)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주민 미참여, 도상훈련 시행

ㅇ 올해 연합훈련은 행정안전부 주관 「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」과

연계하여 실시되었으며, 정부부처·지자체·사업자·전문기관 등 관계자 

320여 명이 참여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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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기관별 주요 훈련내용을 살펴보면,

ㅇ 원안위 본부는 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

발족·운영하고, 방사능재난 선포,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등에  

대한 의사결정 훈련을 진행하였다.

- 또한, 원안위 울진방재센터에서는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

발족·운영하고 주민보호조치와 관련된 의사결정(주민소개, 옥내

대피, 갑상샘방호약품 복용지시 등) 훈련을 진행하였다.

ㅇ 한국수력원자력은 방사선비상 발령 전파, 비상전원 공급훈련,

비상냉각수 외부주입 훈련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.

ㅇ 한울원전 주변 4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는 신속한 주민보호를 위해 

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발족·운영하고, 주민보호조치 이행에 

관한 사항을 점검하였다.

-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지역주민은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으며,

방사선비상시 행동요령 홍보물 제작·배포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

관심도를 제고하였다.

ㅇ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탐사장비를 활용하여 방사능을 탐사하고 

결과를 종합하여 주민보호조치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

현장훈련을 실시하였다.

ㅇ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울진군의료원, 동국대 경주병원 등 4개 방사선

비상진료병원과 합동으로 울진군종합운동장 인근에서 현장진료소를 

설치하여 방사선 상해자 진료, 제염 및 후송 훈련을 중점적으로 

실시하였다.

□ 엄재식 위원장은 “방사능재난 발생 시 조기사고수습과 신속한 

주민보호조치를 위해 관계기관의 협업·대응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고,

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실전 같은 방사능방재훈련을 지속적으로 

실시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